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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대학교 육상단거리 선수와 태권도 선수의 근력, 근 파워를 비교하기 위하여 등속성 근력검사기기
를 이용하여 기초체력, 슬관절의 근력(60°/sec), 근 파워(180°/sec)를 분석하여 육상 단거리 선수와 태권도 선수의 근 
기능 특성을 밝히고자 하는데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기초체력은 육상 단거리 선수가 태권도 선수에 비해 높게 나타났
으며, 기초체력 중 좌악력과 순발력에서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슬관절의 근력은 육상 단거리 선수가 태권도 선
수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근 파워에서는 태권도 선수가 육상 단거리 선수에 비해 통계적으로 차이가 높게 나타났
다. 이와 같은 결론을 종합해 볼 때, 육상 단거리 선수와 태권도 선수는 근력뿐만이 아니라 순발력을 필요로 하고 있
으며, 등속성 근 기능의 측정에서는 태권도 선수는 체중조절을 요구하는 경기의 특성 때문인지 평균파워와 체중당 평
균파워에서만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차후 연구에서는 각각의 운동 종목별 근 기능을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며, 태권도 선수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투기종목에서도 근 기능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사
료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dissertation is to offer basic data available for being conducive to application of 
a training program by comparatively analyzing the players' physical strength, the knee joint, a hip joint, power 
of the trunk joint and muscle power in order to study isokinetic strength and muscle power between short 
distance athletes and Taekwondo players.    
This study measured peak power, %Body weight peak power, always power, and %Body weight peak power 
targeting 8 male athletes and 8 male Taekwondo players who warmed up 10 minutes before from the test to 
reduce repulsion and unfamiliarity at the instrument. The power of the knee joint(60°/sec), muscle 
power(180°/sec), were measured by using HUNOM(U.S.A).
As a result of the physical strength, statistically, short distance athletes were indicated to be better in muscle 
strength, muscular endurance than Taekwondo players,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flexibility, power, and muscular endurance.   
Although the short distance athletes were indicated to be better in right and left muscle strength of knee joint 
than Taekwondo play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nd Taekwonde players were indicated to be higher 
at the right and left muscle power than short distance athl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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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운동수행에 있어 모든 운동동작은 인체 근육조직의 수

축과 이완을 통해 발생되며 이때의 근수축은 근섬유인 
액틴과 마이오신이 서로 결합, 수축하면서 장력이 발생되
는 것을 의미한다. 근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트레이닝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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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는 등장성, 등척성 및 등속성 운동이 있으며, 이 중 
등속성 운동은 운동 속도를 미리 정하여 운동 시 운동 속
도가 변함에 따라 근육의 저항이 달라지는 원리를 이용
한 운동 형태이다[1].

근육의 생리적 특성은 수축이며, 근 활동의 기본적 요
소가 되는 근력은 근육수축에 의하여 발생하는 물리적인 
운동에너지를 말하며, 이것은 근육의 생리적인 횡단면적
과 근섬유 조직이 생화학적 특성, 운동단위 동원 등 여러 
요소와 관계가 있다[2]. 

인간의 신체활동은 근 수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근
력, 근 파워 등의 근 기능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특히 운
동선수들의 경기력에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신체활동
을 통한 운동에 시작은 근수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근 수축은 일반적으로 근육의 길이에 따라 3가지 형태로 
수축 되면서 장력을 발생하게 된다. 등척성 수축은 관절
의 움직임이 없는 운동으로 고정된 저항에 대해 근육이 
수축함으로써 최대장력에 가까운 장력을 낼 수 있고 운
동 시 주어지는 관절의 각도주위에서만 근력의 증대를 
가져온다. 

등장성 수축은 관절의 전 가동범위 중 근력이 약한 부
위의 부하를 선택하여 운동을 실시하므로 근력이 약한 
부분에서는 최대수축을 하지만 그 외 관절각도에서는 최
대수축을 발휘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근력의 증가를 
가져 올 수 있는 효과는 처음 소개된 등속성 운동이 있다
[3].

등속성 운동은 전 관절 가동범위 내에서 최대의 수축
을 발휘할 수 있는 운동이며, 특수한 장치를 이용하여 실
시할 수 있고, 최근에는 Cybex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기
기는 수축의 속도를 일정하게 정한 후 저항은 가동 범위 
중 각 위치에서 나타나는 수축력에 맞추어 변할 수 있게 
한 전기역학적 장치를 이용한 운동기구이다[4].

만일 운동속도가 설정한 속도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근육은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게 된다. 등속성 수축은 설
정한 속도보다 빠를 때 비로소 이에 상응한 저항이 생기
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등속성 운동은 관절운동의 전 
구간을 통하여 근육이 최대저항을 받으며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두 가지 즉 신장성과 단축성 수축에 있어서 수축 간 
토크-속도(torque-velocity)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양한 관
절각과 운동속도에서 비교했을 때 일반적으로 최대 신장
성수축 시 토크가 최대 단축성 수축 시 토크보다 더욱 크
게 나타난다[5].

육상경기에서 주로 이용되는 하퇴근에는 비복근, 가자
미근, 전경골근, 휴경골근 장비골근, 단비골근 등이 있으
며, 이둘 근육들이 관여하는 족관절은 배측굴곡과 저측굴

곡, 회내와 회외, 내전과 외전 등의 3가지 운동을 실시 할 
수 있다. 한편 비복근은 무릎과 발목관절 모두를 관장하
는 근육이다. 무릎을 완전히 편 자세에서의 저측굴곡 등
속성 평가 및 운동은 비복근을 더 많이 동원할 것이다.

남자 단거리 선수와 도약 선수들의 하퇴근 등속성 근
력 비교분석을 한 결과 단거리선수와 도약선수간 하퇴근 
저측굴곡과 배측굴곡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고, 집단별 좌우측간 저측굴곡과 배측굴곡에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거리 종
목에서 100m 선수가 저측굴곡과 비측굴곡 시 최대근력, 
상대근력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언급했다. 또한 도약 종
목에서는 높이뛰기가 저측굴곡 최대근력과 상대근력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좌우측간 차이도 단거리 종목에 비
해 더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배측굴곡 최대근력과 상대
근력에서는 세단뛰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근력
에서는 멀리뛰기 선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
냈다고 보고하였다[6].

근력은 관절각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등속성 운동 기구
를 이용하여 족관절 측굴근의 근력이 슬관절 굴곡시보다 
신전 시 더 컸음을 보고한 바 있고[7], 두 개의 관절과 연
결되는 근육은 근위부 관절의 각도에 따라 근력의 변화
가 있음이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근력은 이밖에도 운동시 
운동속도, 작용 근의 단면적 지렛대의 위치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달라지게 된다[8].

기립자세에서 30°/sec의 등속성 운동검사시 내전근에 
대한 외전근의 최대우력비가 85.1%라고 보고 하였고, 강
등은 측와위 자세에서 30°/sec에서 고관절 근육의 등속성 
운동 검사시 외전근에 대한 내전근의 최대 우력비가 평
균 77.6%를 보고하는 등 검사방법 및 자세에 따른 차이
를 보여주었다[9]. 

모든 선수들에 있어서 인체의 6대 관절이 중요성을 띄
고 있다. 예를 들어 모든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종목에 맞
는 특정 관절이 쓰임이 중요한데, 육상 단거리 선수의 경
우 고관절과 족관절이 쓰임이 중요하고 태권도 선수들의 
경우도 고관절과 족관절의 쓰임이 중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10].

따라서 본 연구는 육상 단거리 선수와 태권도 선수의 
근력, 근 파워를 비교 하기 위하여 등속성 근력검사기기
을 이용하여 기초체력, 슬관절의 근력, 근 파워를 분석하
여 육상단거리 선수와 태권도 선수의 근 기능 특성을 밝
히고자 한다.

2.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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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본 실험과 관련된 골반이나 발목 
등의 관절에 이상이 없고, 또 다른 신체적 질환이 없는 
대학교 육상 단거리 선수 (남자 8명)와 태권도 선수 (남
자 8명)으로 구성 하였다.

[표 1] 대상자의 신체적 특성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type

 sub

나이
(yr)

신장
(㎝)

체중
(㎏)

육상 M 21.87 179.62 72.46

SD .99 3.58 4.43

태권도 M 23 176.12 68

SD .92 4.12 7.69

2.2 연구설계

본 연구설계는 육상 단거리 선수와 태권도 선수의 슬
관절의 근력(60°/sec,), 근파워(180°/sec)를 등속성 근력 
측정기 장비를 이용하여 최대파워, 단위체중당 최대파워, 
평균파워, 단위체중당 평균파워를 측정하였으며, 측정 전 
약 10분간 가볍게 몸을 푼 다음 대상자가 실험도구에 대
한 거부감이나 생소함을 줄이기 위하여 정해진 부하속도
에서 3회 예비운동을 실시한 후 측정하였다.

2.3 실험도구

[표 2] 실험도
[Table 2] Experimental tools

용 도 측정장비 모 델

등속성 근기능 Isokinetic 
equipment

Cybex-770

(U.S.A)

신체조성 측정 Body 
composition 

analyzer
Inbody 2.0(Korea)

신장체중 측정 DT-3220 동화과학
유연성측정 유연성측정계 Takei(JAPAN)

근력측정 악력계 Takei(JAPAN)

근력측정 배근력계 Takei(JAPAN)

순발력측정 순발력측정계 Takei(JAPAN)

2.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얻은 자료는 SPSS Windows version 18.0
을 이용하여 두 그룹의 모든 측정 항목에 대해 평균(M)
과 표준편차(SD)를 산출하여 각 측정항목에 대한 그룹간

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t-검정(independent t-test)
를 적용 하였으며 유의수준은 α=.05 수준으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기초체력 비교결과

표 3에서는 육상 선수와 태권도 선수간에 기초체력의 
비교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악력에서는 육상 선수가 유의
한 차이로(a=.001)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배근력에서
는 육상 선수가 유의한 차이로(a=.05)높게 나타났다. 체
전굴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이 근소하게 육상 선수의 유
연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전트 점프에서는 육상 
선수가 유의한 차이로(a=.001)높게 나타났다. 팔굽혀 펴
기에서는 육상 선수가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윗몸 일으키기에서는 육상 선수가 유의
한 차이로(a=.01)높게 나타났다.

    
[표 3] 기초체력 비교결과
[Table 3] Basic physical  the result of the comparison

기초체력 육상 태권도 p

악력(kg) 51.1±4.9 41.3±7.7 .009***

배근력(㎏) 118.1±16.3 98.7±16.2 .033*

체전굴(㎝) 17.7±9.4 16.7±4.1 .779

서전트 점프(㎝) 75±5.9 60.8±4.4 .000***

팔굽혀 펴기(회) 35.8±4.7 32.6±7.3 .310

윗몸일으키기(회) 66.5±5.4 55.8±8.4 .010**

*p＜.05   **p＜.01   ***p＜.001.

3.2 슬관절 우측 근력(60°/sec) 비교결과

표 4에서는 육상 단거리 선수와 태권도 선수의 슬관절 
우측 근력(60°/sec) 최대파워 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육상 단거리 선수와 태권도 선수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다. 슬관절의 우측 근력(60°/sec) 비교 결과는 
신근과 굴근, 신근단위 체중당 파워는 태권도 선수가 육
상 단거리 선수의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굴근단위 체중
당 파워는 육상 단거리 선수가 태권도 선수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종목의 특성에 따른 결과를 나
타낸 것으로 사료되며, 두 종목 선수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1에 나타난 신근 %BW에서 두 종
목 모두 우측 슬관절의 근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
며, 굴근에서는 두 종목 모두 근력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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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슬관절 우측 근력(60°/sec) 비교결과
[Table 4] Right knee muscle(60°/sec) the result of the 

comparison

type 육상 태권도 p

신근 246.1±43.2 211.1±25.2 .068

굴근 140.1±27.9 134.8±26.2 .705

신근%BW 342.2±62.1 313.3±27.5 .250

굴근%BW 195.5±39 199.1±33.4 .845

[그림 1] 슬관절 우측 근력(60°/sec) 비교결과
[Fig. 1] Right knee muscle(60°/sec) the result of the 

         comparison

3.3 슬관절 좌측 근력(60°/sec) 비교결과

표 5에 나타난 육상 단거리 선수와 태권도 선수의 슬
관절 좌측 근력(60°/sec) 측정 결과는 육상 단거리 선수와 
태권도 선수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2
에 나타난 슬관절의 좌측 근력(60°/sec) 비교 결과는 신근
과 굴근은 육상 단거리 선수가 태권도 선수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신근단위당 체중당 파워와 굴근단위당 체중
파워는 태권도 선수가 육상 단거리 선수에 비해 높게 나
타났다. 두 종목 선수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신근 %BW에서 두 종목 모두 좌측 슬관절의 근력이 가
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굴근에서는 두 종목 모두 근력
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우측 근
력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표 5] 슬관절 좌측 근력(60°/sec) 비교결과
[Table 5] Left knee muscle(60°/sec) the result of the 

comparison

type 육상 태권도 p

신근 221.5±41.6 211.5±47.6 .662

굴근 128.3±25 124±24 .726

신근%BW 307.3±52.2 319.6±57.7 .663

굴근%BW 178.5±37.8 182.7±18.1 .845

[그림 2] 슬관절 좌측 근력(60°/sec)비교결과
[Fig. 2] Left knee muscle(60°/sec) the result of the 

         comparison

3.4 슬관절 우측 근력(180°/sec) 비교결과

표 6에 나타난 육상 단거리 선수와 태권도 선수의 슬
관절 우측 근력(180°/sec) 최대파워 측정 결과를 살펴보
면 신근평균파워에서는 태권도 선수가 유의한 차이를
(a=.001)보이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굴근평균파워에서는 태권도 선수가 유의한 차이를
(a=.001)보이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신근%BW에
서는 태권도 선수가 유의한 차이를(a=.001)보이며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났다. 굴근%BW에서는 태권도 선수가 유
의한 차이를(a=.001)보이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같이 모든 항목에서 태권도 선수가 육상 선수에 비
해 높게 나타났다. 그림 3에 나타난 신근 %BW에서 두 
종목 모두 우측 슬관절의 근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
으며 그 외에는 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슬관절 우측 근력(180°/sec) 비교결과
[Table 6] Right knee muscle(180°/sec) the result of 

            the comparison

type 육상 태권도 p

신근평균파워 138.8±35 283.6±32.3 .000***

굴근평균파워 131.6±37.1 286.2±39 .000***

신근%BW 193.1±48.9 421.6±42.4 .000***

굴근%BS 126.5±17.7 247.5±30.7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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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슬관절 우측 근력(180°/sec) 비교결과
[Fig. 3] Right knee muscle(180°/sec) the result of the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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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슬관절 좌측 근력(180°/sec) 비교결과

표 7에 나타난 육상 단거리 선수와 태권도 선수의 슬
관절 좌측 근력(180°/sec) 최대파워 측정 결과를 살펴보
면 신근평균파워에서는 태권도 선수가 유의한 차이를
(a=.001)보이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굴근평균파워에서는 태권도 선수가 유의한 차이를
(a=.001)보이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신근%BW에
서는 태권도 선수가 유의한 차이를(a=.001)보이며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났다. 굴근%BW에서는 태권도 선수가 유
의한 차이를(a=.001)보이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같이 모든 항목에서 태권도 선수가 육상 선수에 비
해 슬관절 좌측 근력(180°/sed)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에 나타난 신근 %BW에서 두 종목 모두 좌측 슬관절의 
근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측 슬관절
(180°/sec)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표 7] 슬관절 좌측 근력(180°/sec) 비교결과
[Table 7] Left knee muscle(180°/sec) the result of the 

comparison

type 육상 태권도 p

신근평균파워 126.5±17.7 247.5±30.7 .000***

굴근평균파워 86.7±15.8 195.1±31.4 .000***

신근%BW 176±25.3 367.1±31.6 .000***

굴근%BW 120.5±22.7 288.2±31.7 .000***

[그림 4] 슬관절 좌측 근력(180°/sec) 비교결과
[Fig. 4] Left knee muscle(180°/sec) the result of the 

comparison

4. 논의

본 연구는 대학교 육상선수와 태권도 선수의 근 기능
에 특성을 밝히고자 등속성 근력검사기기기를 이용하여 
기초체력, 슬관절의 근력, 근 파워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
를 위하여 대학교 남자 육상단거리선수 8명, 남자태권도

선수 8명을 대상으로 슬관절의 근력(60°/sec,), 근파워
(180°/sec), 등속성 근력 측정기 장비를 이용하여 최대파
워, 단위체중당 최대파워, 평균파워, 단위체중당 평균파
워를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이 논의 될 수 있다.

4.1 기초체력 요인

육상 단거리 선수와 태권도 선수 간 기초체력 중 근력
과 순발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
는 박종화[11]의 연구와 일치하며, 박영균[12]의 연구와
도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정찬모[13]의 연구
에서는 태권도 우수선수와 비우수선수간의 근력차가 악
력과, 배근력에서 나타난 것은, 배근력은 의견을 달리하
나, 악력에서는 본 연구와 일치 하였다.     

장완성[14]은 태권도 수련생이 비수련자에 비해 배근
력 및 좌․우 악력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 하
였다. 

모든 스포츠는 어느 정도의 근력을 필요로 하며, 육상
단거리 선수와 태권도 선수가 쓰이는 근력이 다르기 때
문에 차이가 나타난다고 사료된다.

순발력은 고영정[15]의 대학교와 고등학교 남자 태권
도 선수의 수준별 신체구성, 체력 및 슬관절 등속성 근력
의 비교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일치 하였으며, 또한 박희
성[11]은 태권도 선수들은 체력요인 중 심폐지구력과 민
첩성과 순발력이 요구 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발차기 
공격을 통해 득점을 하는 태권도 경기에 있어서 순간적
인 힘을 내는 순발력은 태권도에 있어 필수 체력으로 사
료된다. 육상단거리 선수들에게도 순발력은 중요한 요인
으로 작용하지만 발차기와 같은 주로 하지를 중심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규칙적인 훈련을 실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순발력은 근력과 운동속도에 의해서 좌우된다
고 사료된다. 

 

4.2 슬관절의 근력요인

육상 단거리 선수와 태권도 선수의 슬관절의 근력
(60°/sec)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
며, 근 파워(180°/sec)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김도윤․윤성원[16]의 연구에서 보고한 여러 엘리트 
운동종목선수(역도, 배구, 핸드볼, 펜싱)의 최대근력은 배
구선수가 302.54Nm로써 가장 높았으며, 필드하키선수는 
222.63Nm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선행연구에 비하여 
육상단거리 선수와 태권도 선수가 낮게 나타났으며, 슬관
절을 중심으로 한 대퇴부 근력 주변의 하퇴부 근력 등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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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 선수의 운동수행을 위한 중요한 변인이라고 사료된
다.

김현태[17]의 야구선수들을 대상으로 슬관절의 체중
에 대한 최대근력은 한 연구결과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태권도 선수의 경우 연속차기 공격으로 이어지기 
위해 다리를 빠르게 원 위치 시켜야 하므로 근기능에 영
향을 준다고 사료 된다. 이처럼 운동 종목 간에 있어서 
단위체중당 최대근력에 차이가 있는 것은 체중의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운동트레이닝을 처방하거나, 개인별 근력
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단위체중당 최대근력으로 근력을 
평가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15]. 이는 체중조
절을 요구하는 태권도 경기의 특수성과 대상자의 신장과 
체중 그리고 근육량의 차이로 인한 결과로 생각된다. 이
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운동트레이닝 처방 시에
는 최대근력을 기준으로 하되 운동종목 간 근력의 평가
기준은 단위체중당 최대근력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교 육상 단거리 선수와 태권도 선수의 
근력, 근 파워를 비교하기 위하여 등속성 근력검사기기를 
이용하여 기초체력, 슬관절의 근력(60°/sec), 근 파워
(180°/sec)를 분석하여 육상 단거리 선수와 태권도 선수
의 근 기능 특성을 밝히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체력은 육상 단거리 선수가 태권도 선수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기초체력 중 좌악력과 순발력에서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슬관절의 근력은 육상 단거리 선수가 태권도 선
수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근 파워에서는 태권도 선수
가 육상 단거리 선수에 비해 통계적으로 차이가 높게 나
타났다.

이와 같은 결론을 종합해 볼 때, 육상 단거리 선수와 
태권도 선수는 근력뿐만이 아니라 순발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등속성 근 기능의 측정에서는 태권도 선수는 체
중조절을 요구하는 경기의 특성 때문인지 평균파워와 체
중당 평균파워에서만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
로 차후 연구에서는 각각의 운동 종목별 근 기능을 분석
을 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며, 태권도 선수와 유사한 특
성을 가진 투기종목에서도 근 기능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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